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정유, 가격담합 논란 대처 “총력”
공정위 담합 조사에 대응 철저 … 정유기업은 폭리 선입견일 뿐

정유기업들이 기름값 논란 대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10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유 4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 기름값 폭리 

의혹을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고, 또 공정위가 이르면 10월중 정유기업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매듭지을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월11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증인으로 선정된 SK 신헌철 사장, GS칼텍스 명영식 사장, S-Oil 

투바이엡 CEO,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최근 내부회의를 거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예

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면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폭리 논란과 관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언론보도, 일부 국회의원의 폭리 의혹 제기 등에 대

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 다듬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SK측은 자사가 1등기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신헌철 사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 측도 정유업계 대표들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례적인 경

우를 맞아 팀장 회의 등을 통해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월17일 하루에만 유통기업 불공정 하도급 의혹 등 여러 쟁점 현안과 관련한 기업체 

대표 증인들이 30명 안팎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한 추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비판의 칼끝이 무뎌지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계는 기름값 문제가 2006년 들어 일부 언론의 추적 보도 등과 맞물려 여느 때보다 조명받았다

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폭리 의혹의 실체 여부를 떠나 큰소리를 좀 듣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무엇보다 내수 시장에서 석유제품 마진은 크지 않기 때문에 폭리 의혹 제기는 막연

한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유가 동향과 국제시세에 연동한 석유제품 가격 설정 등을 설명하면서 

내수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의 또다른 안테나는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 결론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통해 추정 

담합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정유기업들은 겉으로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유보한 채 차분히 지켜보겠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만약 추정 담합 결론이 내려질 경우 역시 막연한 여론의 압력을 의

식한 판단으로 규정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주유소, 특히 정유기업이 직영하지 않는 8000여개의 자

영 주유소가 인근 경쟁 주유소와 가격을 비교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인데, 정유기업이 무슨 

담합을 한다는 것이며 혹여 담합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만 “공정위도 시장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론 등 외부의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일부에서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담합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그

러나 법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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